
 

[보도자료]  

바이브컴퍼니-새한항업 상호협력 MOU 통해 한국판 뉴딜 실현 가속화 

 

<사진 = 왼쪽부터 바이브컴퍼니 송성환 대표, 새한항업 김여일 대표> 

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구.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바이브 

본사에서 공간정보 전문 기업인 새한항업(대표 김여일)과 지난 25 일 업무 협약 MOU 를 

체결했다고 27 일 밝혔다. 

이번 MOU 는 양사가 공간정보·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‘2020 한국판 뉴딜’을 

실현하고자 마련됐다.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보유 중인 기술 및 연구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

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이에 따라 양사는 공공, 민간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 분야를 리딩해 

나갈 전망이다.  

바이브는 지난 2018 년부터 국내 유일 기술 플랫폼 'Sofia'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 

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지하 공동구 디지털 트윈 연구, 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

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  

대표적으로 2019 년 국가시범도시(세종, 부산)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

사업을 주관한 바 있으며,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한국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'LH 

디지털 트윈 플랫폼'을 구축하는 등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 실행 경험도 축적했다.  



 

새한항업은 공간정보 전문기업으로 ▲3D 통합지도 ▲정밀도로지도 ▲SOC 시설 정밀 공간정보 

▲정밀 플랜트 공간정보 등 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. 

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"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현재 바이브가 추진하고 있는 

다양한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."이라고 말했다. 


